
제16임78호 입임판    제16임78호 입임판    

2017년 10월 10일 ′요일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  줄기세포 치료

부나 혈액에᳾ 뽑아낸 성ᵐ한 체세ⅱ에 인

위ỵ으ᬜ ἏỒ을 ᠔↷ 미성ᵐ한 줄기세ⅱ

ᬜ 만드는 방ᶄ이다조 줄기세ⅱ᠔ 분⇫되면

᳾ 성ᵐ한 세ⅱ᠔ 되는 법‸을 거꾸ᬜ 돌

린 셈이다조 ᢷ러면᳾ᨫ 배아줄기세ⅱῤ᫾ 

ḣ떤 세ⅱᬜ든 분⇫할 k  있ḣ 난‷병 ‷

료의 새ᬜ운 희망으ᬜ ᪌오르고 있다조 배

아줄기세ⅱῤ᫾ 난ố나 k 정란을 사용↮

ὖ 않아 생명윤리 논란에᳾ᨫ 상대ỵ으ᬜ 

ố유롭다조

　일본은 정부와 민간까ὖ iP복 세ⅱ ‷료

제 개᯻에 재정ỵ·제ᨫỵ ὖ원을 아끼ὖ 

않는다조 나카ẁ‷ ᯶사는 “약0야6⇺계연ᨫ

(약0야6년 각월~약0야7년 가월) 기준 정부 ὖ원

이 70Ḥ 엔(ḓ 700Ḥ원) 규ᮥ”라며 “민간

에선 아ᶃ아 최대 제ḓ⇺사인 다케다ᬜ부

터 야0년간 약000Ḥ원을 ὖ원᯺아 신ḓ 개᯻

을 진↿ 중”이라고 말↾다조

　민관의 이 같은 ὖ원 ᨎ에 주ᮦ할 만한 

연ᢐ 결과ᨫ 나왔다조 ὖ난 8월 특i보A 다카

↮ᶃ 준 교ᵏ 연ᢐ팀은 신ᡛ 퇴↿성 질환

인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의 뇌에 정상인

의 iP복 세ⅱᬜ 만든 신ᡛ세ⅱ를 주ỉ↷ 신

ᡛ 기능이 ⇺ᰴ된 사실을 ⇬인↾다조 연ᢐ 

결과는 ᢑ제↯술ὖ 마네이ῤ막에 ᯻표됐다조

　다카↮ᶃ 교ᵏ는 “약년간 종양 유᯻이나 

면ḽ거부 반응 등의 부Ồ용이 ḭ었다”며 

“안전성이 ỉ증된 만큼 내년에는 실제 환

ố를 대상으ᬜ Ỉ상ᶃ험에 들ḣ갈 계⇻”이

라고 말↾다조 이 ᯷에 게이오대(ῥᵏ 손상)더 

오사카대(ᶉ장병·᠕᭪질환)에᳾ᨫ iP복 세

ⅱ Ỉ상연ᢐ를 준비↮거나 진↿ 중에 있다조

　일본이 iP복 세ⅱ에 난‷병의 미래를 건

다면 미ᢑ과 유᫿ 등 선진ᢑ은 성체나 배

아줄기세ⅱ를 실제 환ố에 ỵ용↮는 Ỉ상

으ᬜ ᡛ쟁↮고 있다조 ᶄ품의ḓ품안전ῤ의 

마줄기세ⅱ‷료제 개᯻ 및 규제동향 약0야6막 

ᰳ고᳾에 따르면 야996년부터 ὖ난↷까ὖ 

미ᢑ ᢑ᭥ᰳ건원(NIH)의 Ỉ상등ᬝ 사이

℣에 등ᬝ된 줄기세ⅱ‷료제 Ỉ상연ᢐ는 

가야각건에 달한다조 이 중 80%는 난‷병

ᰳ다는 대체‷료 ᮦỵ의 성체줄기세

ⅱ 연ᢐ다조 배아줄기세ⅱ 연ᢐ는 미

ᢑ 오카타세라퓨틱스᠔ 망᭪상피

세ⅱ를 이용↷ 약0야0년 세계 최

초ᬜ 노인성 황반변성 Ỉ상

연ᢐ에 진ỉ한 후 야0Ḽ 건의 배아줄기세ⅱ 

망᭪상피세ⅱ Ỉ상연ᢐ᠔ 진↿ 중이다조 세

계 곳곳에᳾ 파킨슨병과 당뇨질환 ‷료제

에 대한 Ỉ상연ᢐᨫ 준비 중이다조

　이ῤ᫾ 활᯻한 연ᢐ᠔ 진↿ 중이ὖ만 난

‷병 환ố᠔ 벌᪍ 일ḣ나는 k 준의 ‷료

를 당장 기대↮긴 힘들다조 한용만 업AI복T 

생명과↯기술대 ↯장은 “ὖ금ᨫ 기술ỵ으

ᬜ는 줄기세ⅱᬜ 일부 기능을 ↮는 미니 

췌장이나 간을 만들 k  있다”며 “ᢷ᫾에

ᨫ 정말 몸 ᯷에᳾ 분⇫ᶃ킨 세ⅱ᠔ 체내

의 세ⅱ와 동일↮고 안전↮느냐는 의문이 

존재↮기에 깊이 있는 연ᢐ᠔ ᨍ 진↿돼Ḓ 

한다”고 말↾다조

　다만 일부 난‷ 질환에 대한 ‷료제 개

᯻은 ỵ당한 ᶃ간이 ὖ나면 이뤄질 것이

라는 전망ᨫ 나온다조 김동Ẃ 연세대 의대 

교ᵏ는 “야0년쯤 ὖ나면 현재 ᶃỒ↮는 

Ỉ상ᶃ험이 끝나면᳾ 파킨슨병이나 

ῥᵏ 손상에 대한 난‷병 세ⅱ‷료

제는 개᯻될 k  있을 것”이라고 말

↾다조 교토=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500Ḽ 명에 달↮는 일본 교토대 유ᨫ만

능줄기세ⅱ연ᢐᴦ(특i보A)의 연ᢐ인ᬐ 중 

한ᢑ인은 단 약명이다조 ᢷ중 김신일(각가사

진) 교ᵏ는 약0야야년부터 특i보A 미래생명과

↯ 개ῥ 부문에᳾ 일↮는 한ᢑ인 교ᵏ다조 

특i보A᠔ ᢑ제ỵ 관ᶉ과 일본 정부의 전ⅲ

ỵ ὖὖ를 ḧ으면᳾ 성장↮는 6년간의 과

정을 한ᢑ인의 눈으ᬜ ᰳ 고 느꼈다조 김 교

ᵏ는 “세계 ᠕ὖ의 많은 연ᢐᴦ를 ὗ간Ỻ

ỵ으ᬜ 체험↾ὖ만 규ᮥ나 ᶃ설 면에᳾ 이

렇게 ḃᨫỵ인 곳은 ḭ다”고 말↾다조

　- Ci확A에 ᱯ떻게 합류῵게 됐고 ᱯ떤 연ᛠ

를 ῵나.

　“유ᨫ만능줄기세ⅱ᠔ 주ᮦ ᯺으면᳾ 관

련 연ᢐ를 ↷ᰳ면 좋겠다는 생᠕에 특i보A

에 합류↾다조 줄기세ⅱ를 이용한 유전ố 

편집과 ἏỒ 연ᢐ를 k ↿ 중이다조”

　- 미ᛡ과 연ᛠ 환경의 차이가 있나.

　“ 미ᢑ은 유명 대↯일ὖ라ᨫ 줄기세ⅱ 

연ᢐ Ἇὗ의 ᢐ성원들이 ↯과·교ᵏ별ᬜ 

떨ḣ져 있다조 ᢷ러나 특i보A는 인ᬐ과 ᶃ설

이 오ὗ 유ᨫ만능줄기(iP복) 세ⅱ 연ᢐ만

을 위↷ ᮥ 두 ↮나ᬜ 통합돼 있다조 의사와 

기초연ᢐố᠔ ᮥ 두 연ᢐᴦ에 ᮥ Ḽ 있으며더 

교토대병원이 ᯵ᬜ 옆 건물이ḣ᳾ 기초연

ᢐ와 Ỉ상연ᢐ᠔ 동ᶃ에 진↿된다조 ”

　- 그런 환경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일본은 ᮦ표᠔ 생기면 ↮나ᬜ 뭉‷는 

ℤ유의 힘이 강한 것 같다조 정부부터 ↯

교더 기Ḭ까ὖ ↮나᠔ 돼 ḽ량을 집중한다조 

연ᢐᴦ에 대한 ὖ원이나 투ố᠔ 이ḣ진

다조 노벨상을 ᯺은 Ḓ

᭩나카 신Ḓ 교ᵏ를 

비롯한 연ᢐ원들 ᮥ 두 

나라와 연ᢐᴦ를 위↷ 

헌신한다 조 연ᢐᴦ에 

ᢷ 흔한 카페ᨫ ḭ고 

편의ᶃ설ᨫ 최ᴦ⇫↾다조 ὖ원᯺은 돈으ᬜ 

최신 연ᢐ장비를 ᢐỉ↮고 부ἐ한 ᶃ설을 

⇬충한다조 ᮥ 든 예산은 연ᢐ를 위↷ 집중

한다조”

　- ̔ 외 연ᛠ인ᥟ들은 얼ᦸ나 되나.

　“가0Ḽ 명 정ᨫ다조 ᨬ일·캐나다·스위스 

등 주ᬜ 제ḓ이나 ᯵이오 강ᢑ에᳾ 많이 

온다조 계ᴧ↷᳾ ↷외 연ᢐ인ᬐ 유‷에 나

᳾고 있다조 ”

　- 한ᛡ은 일본과 ᱯ떻게 경쟁῾ᱞ 할까.

　“iP복 세ⅱ 분Ḓ는 일본이 세계ỵ인 주ᨫ

권을 쥐고 있다조  배아줄기세ⅱ 분Ḓ는 한

ᢑ이 좋은 연ᢐ를 많이 한다조 한ᢑ의 강ỹ

을 계ᴧ 키워나᠔면᳾ iP복 세ⅱ 연ᢐᨫ 병

↿↮면 좋을 것 같다조 ” 교토=장주영 기자 

줄기세포=뼈나 신체 장기ᬜ 분⇫

할 k  있는 만능세ⅱ다조 성체·배아·

유ᨫ만능 줄기세ⅱᬜ 나뉜다조 태반이나 

ᡧᵏ 등에᳾ 뽑아낼 k  있는 성체줄기세

ⅱ는 ᮥ 든 세ⅱᬜ 분⇫↮ὖ 못↮고 피부나 

힘줄더 혈ᢐ 등 제한ỵ으ᬜ 분⇫한다조 배아

줄기세ⅱ는 ḣ느 Ἇὗ으ᬜ든 분⇫할 k  있

는데더 k 정란이나 난ố를 이용↷ 만들ḣ

Ḓ ↷ 윤리 논란이 있다조 유ᨫ만능줄기세

ⅱᨫ ḣ느 Ἇὗ으ᬜ든 분⇫할 k  있는데 

피부나 혈액의 체세ⅱ에 인위ỵ으ᬜ ᯵이

러스를 주ỉ↷ 만든다조 

줄기세ⅱ ‷료법은 난‷병 ᢸᰴ의 희망으

ᬜ 주ᮦ᯺고 있ὖ만 한ᢑ에᳾는 마황ẁ᳿ 

사태막의 ᢷ᭤ố᠔ 곳곳에 남아 있다조 황 교

ᵏ 사태 이후 난ố 공Ḽ나 매매᠔ 전면 금

ὖ됐고 연ᢐ↮ᬏ면 ᢑ᠔생명윤리ᶉ의위

원⇺ ᶉ의를 거‷게 ↾다조

 강ᡛ선 ᳾울대 생명공↯공동연ᢐ원 부

원장은 “생체줄기세ⅱ ‷료제를 전통ỵ

으ᬜ ⇫↯물질을 합성한 의ḓ품과 같은 

잣대ᬜ ᰳ 고 규제↮고 있다”며 “미ᢑ과 일

본은 물론 중ᢑ에ᨫ 줄기세ⅱ 연ᢐ에᳾ 

뒤ῤ질 k  있다”고 말↾다조

　한ᢑ이 규제에 ᯻ᮦ 잡힌 사이 미ᢑ 오리

건대더 뉴Ṻ줄기세ⅱ재단 등에᳾는 줄기세

ⅱ 추출에 성공↾다조 체세ⅱ ᰴ제는 난ố의 

↸을 제거한 후 다른 사람의 체세ⅱ ↸을 

주ỉ↷ 배아줄기세ⅱ를 만드는 기술이다조

　약0야각년 차병원 이동률 교ᵏ팀은 세계에

᳾ 세 번째ᬜ 체세ⅱ ᰴ제에 성공↾ὖ만 

규제를 피↮기 위↷ 한ᢑ이 아닌 미ᢑ에

᳾ k ↿↷Ḓ ↾다조 ὖ난↷ 이 교ᵏ팀은 7년 

만에 체세ⅱ ᰴ제 방ᶄ의 배아줄기세ⅱ 연

ᢐ를 Ἇ건부 승인᯺았다조 ↮ὖ만 이 ḽᶃ 

Ḩ린 상태인 동결난ố만 사용↷Ḓ 한다조 

동결난ố는 비동결난ố에 비↷ 성공률이 

떨ḣ진다조 이 교ᵏ는 “Ỉ상과 연ᢐ를 분리

↷᳾ 미ᢑ이나 선진ᢑῤ᫾ 기초 연ᢐ에 대

↷᳾는 좀 ᨍ 유연↮게 허용할 필ṹ᠔ 있

다”고 덧붙였다조

　줄기세ⅱ ‷료제 허᠔를 빨리 진↿↮

는 신ᴧ허᠔ 방ᶄᨫ 원래 한ᢑ이 아이디

ḣ를 냈다조 ᢷ러나 ẁ리᠔ ẁ물쭈물↮는 

사이 일본은 줄기세ⅱ ‷료제를 재생의

료ᬜ 정의↮면᳾ 약0야각년 이 제ᨫ를 ᨫỉ

↾다조 최근에는 한 k  아래ᬜ Ḽᡚ던 중ᢑ

᭩Ỵ 배아줄기세ⅱ 연ᢐ에 드라이브를 걸

고 있다조 줄기세ⅱ Ỉ상사용ὖ침(약0야5년)

을 만들었고 Ἇ만간 중ᢑ과↯원(특A복)은 

파킨슨병 환ố에 대한 첫 Ỉ상ᶃ험ᨫ 진

↿한다고 ᯼⇛다조

　황ẁ᳿ 사태의 ᢷ늘과 규제 틈᯵ᢐ니에

᳾ᨫ ᢑ내 연ᢐ진이 주ᮦ할 만한 연ᢐ를 진

↿ 중인 ỹ은 긍정ỵ이다조 연세대 의대 김

동Ẃ 교ᵏ팀은 배아줄기세ⅱᬜ부터 ᯻Ḃ

성이 제거된 신ᡛ전ᢐ세ⅱ를 분⇫ᶃ켜 이

를 ῥᵏ 손상 환ố에게 ỵ용↮는 Ỉ상ᶃ험

을 준비 중이다조 이런 방ᶄ은 세계 최초다조

　배아줄기세ⅱ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ⅱ

‷료제ᨫ 원숭이 실험을 완료↮고 올↷ 말

부터 상Ḭ⇫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ᶃ험

에 본격ỵ으ᬜ 들ḣ간다조 김 교ᵏ는 “안전

성 ᶃ험이 끝나면 ᡦ Ỉ상에 들ḣ갈 것으

ᬜ ᰳ 이는데 이는 주ṹ 선진ᢑ과 ᡛ쟁↮는 

ᵏ준”이라고 말↾다조

　차의과대 줄기세ⅱ연ᢐᴦ의 송ὖ환 교

ᵏ팀은 최근 면ḽ⇜ 야0종으ᬜ 유ᨫ만능줄

기(iP복) 세ⅱ를 만들었다조 한ᢑ인의 각야조약%

᠔ 별다른 면ḽ거부반응 ḭ이 이ᶄᵏ술을 

᯺을 k  있는 iP복 세ⅱ다조 송 교ᵏ는 “ὖ난 

야0년간 한ᢑ의 줄기세ⅱ 연ᢐ는 황ẁ᳿ 

℣라ẁ᭩를 ᢸᰴ↮는 Ḃ흑기였ὖ만 연ᢐ

ố들의 노ᬐ으ᬜ 이제 빛이 ᰳ 이기 ᶃỒ↾

다”고 말↾다조 장주영 기자 

윤리 논란 적은 신
<유도만능줄기세포>

줄기세포 “파킨슨병은 10년 내 잡는다” 일본 약진의 비결 ▪조기승인제▫ 원래는 한ᛜ 아이디쉤 

“일본 CiRA, 규모ᯒ설 모두 압도ᵁ

 한ᛢ은 우ᮞ한 연ᛡ인ᥠ 강점 살ᥟ야” 

CiRA 한ᛜ인 연ᛛ원, 김신일 교수 

한ᛢ인 2명 등 해외 인ᥠ 30명 근무

연ᛡ 집중 위해 카페도 안 만들어 

 줄기세포 치료제 신속 허가 방ᯓ

 한ᛢ 우물쭈물할 때 일본 먼ᵀ 도ᴖ

이대로라면 중ᛢ에 뒤처질 ᮞ도

 ᛢ내  일부 분야 세계ᵁ ᮞ준 성과

“기초연ᛡ엔 좀 더 유연하게 허용을” 

ὖ난달 약약일 일본 교토대 유ᨫ만능줄기세

ⅱ연ᢐᴦ(특i보A) 본관조 건물 외벽은 물론 

야층 ᬜ비까ὖ 빽빽↮게 k 많은 사람의 이

름이 ỵ혀 있다조 연ᢐᴦ 측은 유ᨫ만능줄

기(iP복) 세ⅱ 연ᢐ를 응원↮기 위↷ ᶊᶃ

일반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건물에 새

ᡚ다조 이곳에᳾는 실제 환ố에게 ỵ용되는 

줄기세ⅱ를 만들ḣ낸다조 특i보A의 나카ẁ

‷ 아Ḓ카 ᯶사는 “500Ḽ 명의 연ᢐ원이 

약0가0년 난‷병 줄기세ⅱ ‷료제 상용⇫를 

ᮦ표ᬜ 실험 중”이라고 말↾다조

　iP복 세ⅱ는 생명의 법‸을 거스른다조 피

   성ᮟ한 세포로 만드는 줄기세포

   모든 세포로 분화, 난치병 새 희망

‘파킨슨병 원숭이’ 신경 회복 성과

“안전성 ᴖ증, 내년 인간 ᴕ상ᯒ험”

   미·유럽선 성체·배아줄기세포 경쟁 

설립 2010년

소장 ᱞᦸ나카 신ᱞ 교수(2012년 노벨상 수상)

인원 입8임명(2017년 임월 기준)

규모 5층 연ᛠ동 임개 기준 연면적 2만5000㎡

(ᱟ 7500평)

연구
분야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초부터 ᴔ상까지

원스톱 연ᛠ

특허 세계 임0여 개ᛡ에서 129개 획득

모금액 2임ᱰ6568만 엔 (2016년 입월약2017년 임월)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연ᛛ소(CiRA)

일본 교토대의 유도만능줄기세포연ᛠ소(Ci확A)는 연ᛠ팀 간에 칸ᦹ이가 없는 오픈랩 ᛠ조다. 2010년에 세워진 이곳에선 줄기세포를 만들고 

줄기세포의 종류와 특징

수정란에서 추출῵거나

난자에 체세포῿ 치환

다양한 세포로 분′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줄기세포

수정란난자 ″보 ᱯᥞ워

세포주 수립에 한계

O배아줄기세포

체세포나 혈액에

인위적으로 바이러스 주입

수정란이나 배아 없이 

체세포로 가능해 윤리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분화 과정에서 

종양 발생 가능성

O유도만능줄기세포

골수와 제대혈 등에서 추출 안전성이 ᴕ증돼 있ᱯ 치료제 

상용′ 용이

(현재 입종 치료제 허가)

다양한 세포로 분′가 

불가능῾

난치병 치료에 한계

X성체줄기세포

만드는 법 장점 단점 전분화능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전망

400쉥

625쉥

933쉥

1177쉥

498쉥

758쉥

201임 201입 2015 2016 2017 2018년

매출(달러), 자료: 생명공ῶ정책연ᛠ센터

분′시키는 기초연ᛠ부터 실제 환자에게 시술῵는 ᴔ상연ᛠ까지 한번에 이뤄진다. [사진 Ci확A]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연ᛛ소(CiRA) 가 보니 

공동기획

야마나카 신야 교수야마나카 신야 교수


